[image: ][image: comm_임도현 복사]

[스튜디오 톰보이] ‘Y2K 남친룩’ 통했다!
에이티즈(ATEEZ) 우영 착용 제품 인기에 매출 73%↑

- 우영 착용 제품 잇따라 품절되며 남성 라인 성장세 견인
- 체크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데님 등 레트로 감성 인기
- 캠페인·공항패션·SNS 노출 효과 더해지며 추가 품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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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톰보이의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STUDIO TOMBOY)가 에이티즈(ATEEZ) 우영과 함께한 여름 캠페인으로 판매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우영이 착용한 체크 셔츠가 완판되고 공항패션과 SNS를 통해 노출된 제품들도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으며 캠페인 효과가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지난달 에이티즈 우영을 모델로 한 여름 캠페인 ‘REWIND. REPLAY. NOW.(리와인드. 리플레이. 나우)’를 공개했는데, 한 달 만에 (5월 13일~6월 13일) 남성 라인 신상품 매출이 직전 동일 기간 대비 7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990~2000년대 문화와 스타일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자유롭고 개성 있는 Y2K 스타일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캠페인에서 우영이 착용한 ‘후디 스몰 체크 셔츠’는 3월 초 출시된 제품이었으나 5월 13일 캠페인 공개 이후 빠르게 완판됐다. 체크 패턴과 후드 디테일, 여유로운 실루엣이 특징으로 1990년대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남친룩’ 아이템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캠페인 외에도 우영의 공항패션과 개인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된 제품들 역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통상 시즌 상품 판매율이 70~80%를 넘어서면 재고 부담 없이 대부분의 물량을 소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우영의 공항패션으로 화제를 모은 ‘포켓자수 디테일 체크 셔츠’는 판매율 80%를 돌파했으며, 핑크 색상은 이미 리오더(추가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클래식한 웨스턴 셔츠를 캐주얼한 체크로 변주한 '웨스턴코어 체크 셔츠' 또한 물량 대부분이 소진되며 추가 품절이 예상되고 있다. 

체크 셔츠 흥행에 힘입어 캠페인 착장 제품들도 고르게 판매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데님, 카고 팬츠 등 캠페인 착장 제품 전반이 인기를 끌며 남성 라인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가 제안하는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과 우영의 자유롭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시너지를 내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에이티즈(ATEEZ) 우영과의 협업이 브랜드 인지도 확대는 물론 실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튜디오 톰보이 관계자는 “우영과 함께한 캠페인이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며 남성 라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 기획과 콘텐츠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남성 라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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